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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총리, 서울역 쪽방촌 방문해,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 점검

- 서울역 쪽방상담소 주민지원 상황 점검 및 관계자 격려
- 독거 어르신 가정 안부 직접 확인, 생필품 지원시설, 밤더위 대피소 점검 

□ 한성숙 국무총리는 7월 17일(금) 오전 11시 반 ‘서울역 쪽방촌 현장

(서울시 용산구 소재)’을 방문하여 폭염 대비 쪽방촌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ㅇ 이번 방문은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지난 7월13일 서울 중구 

건설현장 점검에 이어 여름철 더위에 취약한 쪽방주민의 안부를 직접 

살피는 한편, 지난 6월 발표한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 한 총리는 먼저 생필품 지원시설인 ‘온기창고’를 방문하여 선풍기, 얼음물 등 

냉방용품 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야간 무더위쉼터인 ‘밤더위 

대피소’를 찾아 냉방 시설 가동 상태와 이용 편의성을 세심하게 살폈다.

 ㅇ 이어 혼자 사시는 어르신 가정을 직접 찾아 건강상태,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지 직접 살피고, 긴급한 어려움이 있을 때 주변에 요청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ㅇ 또한 서울역 쪽방상담소를 찾아 쪽방촌 운영현황, 주민 지원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 한 총리는 서울역 쪽방상담소의 쪽방촌 현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ㅇ “폭염은 단순한 불편이 아닌 생명과 직결되는 비상상황인 만큼, 주민들

께서 안전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더욱 세심히 보호해 주실 것”을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ㅇ 이어 “지난 6월에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데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 

공무원, 상담소 관계자분들이 직접 찾아뵈어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ㅇ 한편 “쪽방주민을 위한 의식주 지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과정에서 민간과 연계·협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복지부, 서울시에서 많은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고 당부

하면서, “온기창고, 구강센터 등 서울시의 우수 사례를 적극 홍보하여 전국적

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신경써 달라”고 주문했다. 

 ㅇ 정부는 국민과 함께 이겨내는 여름을 위해 생활현장을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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